
 

서울시 

 

영등포구 

 

국제금융로6

 

길 26 

 

한국노총빌딩 909

 

호 / 

 

발행 

 

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/ 

 

담당 

 

교육선전실 / 

 

전화 (02) 6277-2187 / 

 

팩스 (02) 6277-2190  

 

노예연봉제 

 

쉬운해고제 

 

저지위한 

 

교섭권 

 

위임, 

 

투쟁기금 

 

납부 

 

이어져

 

도공노조, 

 

집행부 

 

사퇴각오로 

 

총력투쟁 

 

선언

 

투쟁기금 3

 

억원 

 

돌파! 

 

한전KPS

 

노조 

 

교섭권 

 

위임!

 

이달 

 

초 

 

한국수자원공사노조(

 

위원장 

 

이영우)

 

가 7

 

천

 

여 

 

만원의 

 

특별투쟁기금을 

 

납부한 

 

이후, 

 

부산항만공

 

사노조(

 

위원장 

 

전찬규), 

 

울산항만공사노조(

 

위원장 

 

김

 

성열), 

 

한국도로공사노조(

 

위원장 

 

이택기)

 

에서 

 

조합원

 

의 

 

결의를 

 

모아 

 

투쟁기금을 

 

속속 

 

납부하고 

 

있다. 

 

공공부문 

 

성과연봉제 

 

도입의 

 

폐해와 

 

공공성 

 

훼손, 

 

이

 

로 

 

인해 

 

국민들이 

 

받게 

 

될 

 

부작용 

 

등을 TV

 

와 

 

라디오, 

 

버스, 

 

지하철 

 

광고로 

 

시행하는 

 

데 

 

주로 

 

활용하게 

 

될 

 

투쟁기금은 

 

어느새 

 

목표액의 

 

절반인 3

 

억원을 

 

넘어섰다.

 

교섭권 

 

위임도 

 

순조롭다. 

 

지난 12

 

일에는 

 

한국도로공

 

사노조를 

 

비롯해 

 

인천항만공사노조(

 

위원장 

 

이현)

 

가 

 

위임장을 

 

연맹으로 

 

보내왔으며, 

 

금일 

 

한전KPS

 

노조

(

 

위원장 

 

박명철)

 

가 

 

성과연봉제·

 

퇴출제 

 

관련 

 

교섭권 

 

및 

 

체결권을 

 

연맹으로 

 

위임 

 

완료했다. 

 

아직 

 

교섭권 

 

위임을 

 

하지 

 

않은 

 

조직에서도 

 

각기 

 

의결절차 

 

등을 

 

거

 

치는 

 

과정에 

 

있어 

 

교섭권 

 

위임은 

 

시한인 4

 

월 

 

말까지 

 

순조롭게 

 

진행될 

 

것으로 

 

예상된다.

 

도공노조, 

 

오직 

 

조합원의 

 

미래만 

 

생각하겠다!

 

조합원 

 

기준 

 

우리 

 

연맹 

 

두 

 

번째 

 

대형 

 

조직인 

 

한국도

 

로공사노조(

 

위원장 

 

이택기)

 

가 

 

노예연봉제·

 

쉬운해고

 

제 

 

저지를 

 

위해 

 

집행부 

 

사퇴까지도 

 

각오하겠다고 

 

밝

 

혔다.

 

도공노조는 

 

지난 12

 

일 

 

발표한 

 

성명서를 

 

통해 “

 

사퇴

 

의 

 

각오로, 

 

어떤 

 

회유와 

 

압박이 

 

있어도 

 

오직 

 

조합원

 

과 

 

공사의 

 

미래만 

 

보며 

 

노예연봉제와 

 

쉬운해고제 

 

도

 

입을 

 

막아내겠다”

 

고 

 

선언했다.

 

노조는 “

 

도공인의 

 

천명(天命)

 

인 

 

공공성의 

 

가치는 

 

내

 

팽개쳐졌고, 

 

공사와 

 

노조가 

 

수십년간 

 

쌓아온 

 

가치와 

 

조합원의 

 

권익이 

 

침해되는 

 

참담한 

 

상황에 

 

닥쳐있다”

 

며 “

 

우리의 

 

소중한 

 

일터를 

 

지키기 

 

위해서는 

 

성과급이 

 

줄어드는 

 

배고픔도, 

 

다른 

 

공사가 

 

받는 

 

성과급을 

 

보면

 

서 

 

느낄 

 

상대적 

 

박탈감도 

 

다 

 

견뎌내고 ‘

 

인간답게 

 

살

 

겠다’

 

는 

 

조합원의 

 

강력한 

 

의지와 

 

결단이 

 

필요하다”

 

고 

 

호소했다. 

 

이어 

 

경영진을 

 

향해서도 

 

노조의 

 

투쟁은 

 

헌

 

법에서 

 

보장한 

 

정당한 

 

권리를 

 

행사하는 

 

것이며, 

 

실제 

 

사용자인 

 

정부와의 

 

투쟁인 

 

만큼 

 

조합원의 

 

결정에 

 

어

 

떠한 

 

간섭도 

 

하지 

 

말라는 

 

경고를 

 

했다.

 

경영평가 

 

성과급 

 

불이익을 

 

감수하고라도 

 

더 

 

나은 

 

미

 

래를 

 

위해 

 

투쟁하자며 

 

조합원들을 

 

강력하게 

 

독려하

 

고 

 

나선 

 

도공노조 

 

집행부는 

 

같은 

 

날 

 

연맹의 

 

투쟁지침

 

에 

 

따라 

 

성과연봉제·

 

퇴출제와 

 

관련한 

 

교섭권 

 

및 

 

체결

 

권을 

 

연맹으로 

 

위임하였으며, 8

 

천만원이 

 

넘는 

 

거액

 

의 

 

특별투쟁기금을 

 

납부했다.

 

도공노조는 

 

당장 

 

금일(14

 

일)

 

부터 

 

김천에 

 

위치한 

 

본

 

사 

 

앞에서 

 

본조 

 

및 

 

중앙지역 

 

간부들이 

 

출근시간 

 

피켓

 

시위를 

 

벌였으며, 

 

다음 

 

주 

 

초 

 

투쟁본부를 

 

출범한다는 

 

계획이다.

2016

 

년 4

 

월 14

 

일(

 

목)  

 

제3

 

호


